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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
1500여명 참석 성황리에 개최

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승호 대회장. 권부성 준비위원장.

전국청장년체육대회 창설 원년 멤버들과 함께   권영상(변호사) 안동권씨 능곡회 초대회장과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창설 주역인 안동권
씨 능곡회(회장 권오준) 회원 그리고 대회 창립 원년 멤버들이 제30회를 맞은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회상하며 전국체육대회 창설 배경을 족친들에게 설명하고 있다. 1986년 8월 8

일 안동지역 청장년 35명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안동권씨 능곡회는 그 초기에는 회원 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에 만족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상을 숭상하고 친목을 돈독히 하

는 숭조돈목(崇祖敦睦)의 정신을 고양시키고자 안동권문의 모퉁이 돌이 되자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. 그런 즈음에 탄탄한 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영주청년회가 주변부터 확

대 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기했다. 마침내 안동과 그 주변 영주를 비롯한 4개 지역의 안동권씨 청장년들이 의기투합하여 1989년 4월 23일 안동권문의 영원한 본향인 안동 공

설운동장에서 안동권씨 능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역사적인 안동권씨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었다. 전국청장년체육대회는 그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명실상부

한 전국대회로 발돋움했다. 앞으로도 100만 안동권문은 체육대회를 발판으로 족친 간에 더 화합하고 더 단합하는 계기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리라고 본다. 

빗소리를 박자 삼아 흥겨운 우리가락에 맞춰 얼~~쑤

K-POP 아이돌 5인조 걸그룹 스마일의 깜찍한 공연

전 미스터코리아 출신 야수와 미녀, 미녀와 야수

1위 부산, 내년에는 부산입니더. 종친 여러분 많이 찾아 주이소 ~~ !!! 

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합된 힘을 과시한 안양팀이 2위를 차지했다. 끈끈한 조직력과 흥과 끼로 무장한 서울 금천팀 3위

제30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주최한 서울청장년회원들 

훌라후프를 잘 돌리는 지역별 대표자가 한명씩 출전하

여 훌라후프 돌리며 부딪히기 대회를 가졌다. 시흥 대

표(왼쪽)와 능곡 대표가 평소에 닦은 실력으로 상대방

을 공격하고 있다.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능곡대표와 아

웃사이더로 주변을 빙빙 도는 시흥대표의 볼만한 시합

이었다. 기세등등한 능곡대표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한 

시흥대표가 결국 승리했다. 

오자미를 던져 박 터트리기 게임을 했다. 박을 터트리

자 흥부가 박을 타서 행운을 얻었듯이 권문의 위상을 

세계로 라는 체육대회 모토와 함께 행운권이 쏟아져 

나왔다. 날마다 행운이 쏟아지시길 . 

흥과 끼가 넘치는 울산팀 !! 울산 족친들은 꽹과리와 장

구와 징을 치면서 경기장이 들썩 들썩하게 흥겨운 한마

당을 펼쳤다. 

안동여고 동문들의 신나는 댄스, 동문끼리 취미로 했다

지만 리듬에 발이 척척 맞는 것 보니 프로의 냄새가 . 

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명운동   
비가 오는데도 안동권문의 후예답게 권율도원수 행주대첩 기념행사를 국가행사로 격상시키자는 서명운동에 여러 족친들이 참여하고 있다.

전국체육대회 훈훈한 미담   전국 31개 지역에서 운집한 안동권문 족친들은 각 고장의 인심과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서 족친들
끼리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었다. 경주팀은 구수하고 걸쭉한 막걸리 한통씩을 전국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, 광주팀은 냄새만 맡아도 코끝이 시큰시큰한 홍어를, 부산팀은 갓 떠

온 싱싱한 회 등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별미 중의 별미들이었다. 특히 한강 고수부지에서 먹는 경주 막걸리와 광주 홍어, 거기에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는 체육대회의 맛과 운

치를 한층 더해 주었다.

권영상(변호사) 능곡회 초대회장(오른쪽에서 여섯 번째), 권오준 현 능곡회 회장(오른쪽 두 번째).


